
피부친화형 고기능 천연화장품 개발
농촌진흥청 , 탁월한 보습·주름방지 미래형 화장품 … 나노기술의 개가

누에고치로부터 추출한 실크 세리신 단백질의 나노화에 성공함으로써 사람피부와 유사한 누에고치 단백질을 이

용한 피부친화적인 고기능성 천연화장품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정무남)과 서울대, (주)바이오랜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실크 세리신 나노입자는 핵(core)에 소수

성 실크 세리신이 결집돼 있고 외층에 친수성 실크 세리신 및 생체재료가 둘러싸고 있어 방출시간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 첨가제이다.

측정결과 탁월한 보습효과가 입증됐으며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레티놀을 담지시킨 나노실크 화장품은 노화된

피부를 탄력있고 싱싱한 젊은 피부로 돌려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누에고치에 대한 민간요법에서 힌트를 얻어 인간이 먹고 바르는 고부가가치 용도로 <실크 단백질

>을 활용하기 위해 단백질을 분리 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연구를 거듭한 결과, 나노단백질을 분리해서 제조한 나노화장품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노화된 피부를 재생

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특수 겔 분리법을 이용해 <실크 단백질>만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합성고분자인 PEG와의 결합체를 만든

후 유기용매 용해와 투석방법에 의해 자기조합형(Self-assembled nanoparticle) 나노입자를 제조해 고급 피부 보습

제 및 약물 전달용 담체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특히, 나노텍(NT) 기술을 실크에 접목해 나노실크를 만들어 피부 속까지 침투하는 화장품과 정밀치료가 가능한

약물 운반체 등 다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존 생산물질과 세리신 단백질의 비교분석

첨단 나노텍 기술을 농업산물에 도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산·학·연 공동연구의 결과로서 세계적인 권

위의 영국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국내에는 이미 2건의 특허가 완료됐다.

2003년 상반기에는 (주)바이오랜드와 (주)참존화장품이 공동으로 천연실크 화장품을 제조할 예정이어서 외국으

로 수출도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아무 소용없이 버려지는 누에고치가 실크단백질 나노화로 kg당 1만2000원 수준으로 매각돼 참여

농가당 연평균 2400만원 이상의 부가소득 등 양잠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된다.

국내외 제약 및 화장품 메이커들은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고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도 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크단백질 나노화로 개발된 실크화장품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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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보통입자 세리신) 농진청 개발
입자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상 1마이크로미터 이상

수용성 부족(gel 형성) 우수
유화성 불량(친수성) 양호(친수성 & 친유성)
약물 전달성 불량 우수(레티놀 담체)


